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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시 맥주 제조업체에 대해 새로운 세금 공제를 부여하는 법률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양조장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세금 

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의 부흥하는 수제 양조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도록 

돕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률(A.1719C/S.6303B)은 뉴욕시 맥주 제조업체들에게 처음 생산된 500,000갤런에 

대해서는 갤런당 12센트, 그 다음 1,500만 갤런에 대해서는 갤런당 3.86센트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새로운 맥주 생산 세금 공제를 추가합니다. 이번 지자체 세금 공제는 

2012년에 주지사가 법률로 서명한 주 정부 세금에 대한 유사한 공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부는 뉴욕의 양조장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활동을 발생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비용을 낮추고,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싸워왔습니다. 이 법률은 이러한 

노력의 지속이며, 이러한 업체들이 더 잘 그들의 회사에 재투자할 수 있고, 세계 수준의 

제품을 계속 만들며, 더 나아가 뉴욕 전역에 걸쳐 이 산업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로지 연간 6,000만 갤런 미만을 생산하는 양조업체들만이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 하원의원 Joseph Lento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양조장은 훌륭한 맥주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소규모 및 

대규모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이 법률에 서명한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법률은 이 창의적인 산업이 더 큰 성장과 다양성을 증진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맥주를 의미합니다.”  

 

주 상원의원 Marty Gold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지역 양조장들에 대한 

뉴욕의 약속을 강화시키는 이 법률에 서명한 점에 대해 Andrew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맥주 생산 세금 공제는 일자리 창출을 보증할 것이며, 우리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조장은 뉴욕시에서 오랜 생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세금 공제는 대단한 수준으로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서명은 뉴욕주의 수제 주류 산업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번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달 초 로체스터에 있는 Genesee Brew House를 방문했을 때, 

주지사는 일요일 정오 전에 영업장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주류관리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사의 동영상은 여기에서 제공되며, 사진은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그 다음 주에 Cuomo 주지사는 농장에서 운영하는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및 사과주 

양조장들이 그들의 생산 시설 또는 생산 현장 외의 분점형 매장에서 잔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장에서 만든 일체의 뉴욕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이전의 법에 따르면, 농장형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에서만 

잔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도록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법률들이 함께 적용되어, 우리 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뉴욕이 제공하는 최상의 제품들을 시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뉴욕주에서 재배해서 제조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Brooklyn Brewery 설립자 겸 회장 Steve Hind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인세티브를 복원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입법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수제 양조 산업은 뉴욕주 경제의 역동적이고 중요한 일부입니다. 맥주, 포도주, 사과주 및 

증류주를 만드는 수제 주류 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에 걸쳐 지역사회 부흥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와 우리의 선출직 

공무원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지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Other Half Brewing Company (Brooklyn) 소유주 Matt Monah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소규모 사업체, 특히 우리와 같이 생계를 위해서 맥주를 제조하는 

사업체를 일관되게 옹호해주었습니다. 뉴욕시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양조업체들에 대한 뉴욕시 소비세 할인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더 많은 돈이 성장을 위해 쓰이고, 더 많은 돈이 고용을 위해 쓰이며, 지속적으로 

뉴욕시를 세계 수준의 맥주 생산지로 만들기 위한 더 많은 기회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Flagship Brewing Company (Staten Island) 공동 소유주 James Syk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규모 수제 양조업체를 위해서 브랜드 라벨 등록료를 폐지한 조치부터 

신규 제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법령을 현대화하는 조치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수제 양조업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원은 명백합니다. 이번에 확대된 세금 공제는 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우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될 것입니다.” 

 

뉴욕시 Brewers Guild 회장 Kelly Taylo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법률로 서명한 새로운 세금 공제는 수만 달러의 자금을 우리 회원들의 재원으로 돌려줄 

것이며, 양조장 확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뉴욕시 수제 맥주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너무도 필요로 하는 자본을 늘려줍니다.”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legislation-modernize-new-yorks-alcoholic-beverage-control-law
http://www.governor.ny.gov/news/video-photos-rush-transcript-governor-cuomo-signs-legislation-modernize-new-yorks-alcoholic-0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albums/72157672347551540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additional-legislation-strengthen-new-york-states-craft-beverage-industry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additional-legislation-strengthen-new-york-states-craft-beverage-industry


뉴욕주 Brewers Association 상임이사 Paul Le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양조업체들은 현재 수년 동안 주 정부의 소비세 할인 혜택을 누려왔으며, 이렇게 절감된 

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조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이 통과된 법률을 통해서, 주 정부의 소비세 최고액을 과세받았던 

뉴욕시 양조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그들의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여분의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주 

상원의원 Martin Golden과 주 하원의원 Joe Lentol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를 법률로 

서명함으로써 뉴욕의 수제 양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보다 수치상 2배 이상 늘어나고, 작년 한해에만 13%의 증가율을 보인 뉴욕주 

농장을 기반으로 한 주류 제조업체들은 증가된 세수, 일자리 기회, 농장 생산물에 대한 

늘어난 수요, 뉴욕주에 대한 개선된 관광산업 영향 등을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뉴욕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전의 산업 개혁을 더욱 강화 

이 법률들은 수제 주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주지사가 이룬 진척사항을 

강화시킵니다. 2011년 이래 뉴욕주는 새로운 농장 기반 제조 면허 신설, 주 전역에서 

진행된 6,000만 달러 규모의 판촉 캠페인과 와인, 맥주 및 증류주 품평회 등 수제 주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획기적인 개혁 및 확장적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2011년에 뉴욕시는 브루클린 및 맨해튼에 소재하는 6개의 양조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하에서, 현재는 5개 자치구 모두에서 29개의 

양조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뉴욕시 수제 주류 양조장 수는 작년에 20%증가했습니다. 

2011년 이래, 주 전역의 소형 양조장 수는 40개에서 154개로 거의 4배 증가했고, 

레스토랑이 운영하는 양조장은 10개에서 36개로 260% 성장했으며, 이제 뉴욕은 현지 

생산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지사가 2013년에 만든 새로운 면허인 

132개의 농장 운영 양조장의 발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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